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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직무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는 직무만족도 감소나 우

울 등을 유발하고, 신체적으로는 혈압증가, 행태적으로

는 결근 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장기적으로는 뇌심혈

관계질환과 같은 만성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Swanson, 2000). 그런데 스트레스와 성별 관련성을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에 관계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Smet et 

al., 2005). 여성은 남성보다 만성 스트레스와 매일의 

사소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남성보다 신체화증

상이나 심리적 고민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Matud, 2004).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여성이 남성보다 만성 스트레스 수준이 1.84배 더 

높았다고 하였으며(Pozos Radillo et al., 2008),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Day & Livingstone, 

2003).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많이 취업해 있는 업종으로는 

서비스업,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들 수 있다. 노동백서

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산업별 취업자 수 분포에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총 572만 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4.4%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 2008). 이 중 여성의 경

우는 전체 여성 취업자의 35.5%인 348만 5천명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근로자 

1인 이상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직업별 취업자 수에 

관한 통계(2005)에서도 전체 취업자의 14.2%(165만 

명), 여성 취업자의 15.5%(70만 명)가 도소매업에 종

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의 수는 제조업(20.5%)과 숙박음식업(17.5%)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매 및 유통업 종사자는 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

고 특별한 직업병이 발생하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이 제

조업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산업보건 분

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김숙영, 1999). 

그러나 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현황분석을 보면 판

매 및 유통업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산업의 업무상질병 

요양자수는 2000년 948명에서 2004년 1,559명, 

2007년에는 3,71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노동부, 각년도). 또한 백화점 화장품 판매종

사자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건강문제와 근무

시간에 대한 불만족이 50%를 넘었고, 임금과 승진기

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미

정, 2003), 고객을 접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해야 

하는 유통업의 특성이 피로나 긴장도를 높이는 것으로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제18권 제1호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18, No.1, May, 2009



산업간호학회지 제18권 제1호 (2009)

- 23 -

분석되었다(김숙영, 1999).

이와 같은 현황을 살펴볼 때 판매 및 유통업 종사자

의 건강문제는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

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건

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흡연이나 음주의 유발,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생활, 운동부족, 사회적 활동 부족 

등을 야기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감

소시키기 때문에(Caruso et al., 2006), 판매 및 유

통업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하

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

지 판매 및 유통업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를 다룬 연구

들은 주로 서비스직의 감정노동이나(김수연 등, 2002; 

이복임 등, 2004) 생산직과 사무직을 비교한 연구들

(김광숙, 2003; 탁진국, 2002)이 수행되어 왔다. 하

지만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

려해 볼 때 감정노동 이외에 판매 및 유통업 종사 여성

의 전반적인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일반적 특성으로 성(Smet et al., 2005), 연령(강문

국, 2007), 결혼상태(홍경자 등, 2002; 윤현숙과 조

영채, 2007)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건강행태관련특성

으로는 흡연(강문국, 2007; Chen et al., 2008; 

Cunradi et al., 2008; Lallukka et al., 2008; 

Radi et al., 2007), 음주(Chen et al., 2008; 

Hiro et al., 2007), 수면(윤현숙과 조영채, 2007), 

운동(강문국, 2007; Chen et al., 2008; Lallukka 

et al., 2008) 등이 있다고 보고되었고, 직업관련 특

성으로 업종(Smet et al., 2005), 근무시간(Grosch 

et al., 2006), 직위(최수찬, 2007) 등이 있다고 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산업분포상 많

은 여성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판매 및 유통업 근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한

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판매 및 유통

업 종사 여성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행태 관련 특성이 

판매 및 유통업 종사 여성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및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 서울․경인지역에 소재한 판매 및 유통

업 사업장 15개 사업장을 임의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사업장의 노조 담당자에게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조사에 

동의를 구한 결과 7개 사업장에서 조사에 동의하여, 해

당 사업장에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1개 사업

장 당 50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서

면으로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조사에 동의를 구한 후 조

사를 시행하여 32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응

답이 부실한 33명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또한 남성이 

48명 응답하였으나 직무스트레스에서 성별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남성의 자료를 제외하고 240명의 여

성 자료만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

은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었다.

2.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행태관련 특성,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등의 3

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추후에 여성만을 선별하여 분석

하였고, 직업관련 특성은 업무내용, 근무경력, 고용형

태, 교대근무여부, 주당 근무시간, 월 평균급여 등의 6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건강행태관련 특성은 흡연, 

음주, 식사의 규칙성, 운동, 수면량의 5개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이 도구는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7개의 영역으로 구

성된 24문항으로,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일부 문항

은 역변환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0.810 이었다.

3. 분석 방법

조사된 자료는 SPSS 15.0 for Windows program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는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를 표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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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Job stress scores

Categories Mean±SD
Reference value (female)

Q~24 Q25-49 Q50-74 Q75~

Job demand 59.2±17.2 ≤50.0 50.1-58.3 58.4-66.6 ≥66.7

Insufficient job control 49.7±12.8 ≤50.0 50.1-58.3 58.4-66.6 ≥66.7

Interpersonal conflict 41.9±14.5 - ≤33.3 33.4-44.4 ≥44.5

Job insecurity 50.1±22.1 - ≤33.3 33.4-50.0 ≥50.1

Organizational system 59.8±14.8 ≤41.6 41.7-50.0 50.1-66.6 ≥66.7

Lack of reward 55.0±15.7 ≤44.4 44.5-55.5 55.6-66.6 ≥66.7

Occupational climate 45.8±16.4 ≤33.3 33.4-41.6 41.7-50.0 ≥50.1

Total score 51.7± 9.7 ≤44.4 44.5-50.0 50.1-55.6 ≥56.0

<Table 2> Job stress scor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40)

Variables Categories N (%)
Job stress

(Mean±S.D.)
t/F p

Age(years)

20～29 126 (52.5) 50.8± 9.5

 1.147 0.31930～39  93 (38.8) 52.4± 9.6

Over 40  21 ( 8.8) 53.6±10.7

Marital status
Unmarried 126 (52.5) 50.4± 9.2

-2.081  0.039*
Married 114 (47.5) 53.0±10.0

* p＜0.05

치와 비교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영역과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점수-문항수)×100/(예상

가능한 최고점수-문항수)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 = (각 7개 영역의 환산점수

의 총합)/7 (단축형 도구는 7개 영역이므로 7을 적

용함)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관련특성, 건강행태

관련특성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특성별 직무스

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으며, t test와 

ANOVA를 실시하여 특성별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검

증하였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Table 1>과 같다. 본 연

구대상자가 모두 여성이므로,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를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단축형 여성의 표준참고치와 비교

하였다. 표준참고치는 2004년 전국의 사업장에 근무하

는 총 근로자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최대한 산업

별 취업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추출된 12,631명(여자 

23%)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 의해 산출되었다. 전

체 연구대상자중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근로자는 전체의 

2.9%인 368명이었다(장세진, 2005). 전국 표준참고

치와 본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직

무요구, 관계갈등, 조직체계, 직장문화의 4개 영역에서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값이 Q50~74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불안정 영역은 Q75~에 속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자율성은 Q~25에, 보상부적

절은 Q25~49에 속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총점은 

51.7점으로 Q50~74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대상자의 연령은 20～29세가 52.5% 이었고, 평균

연령은 30.2±6.2세 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52.5%, 

기혼이 47.5% 이었다<Table 2>.

결혼상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기혼인 경우가 미

혼인 경우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39).

3. 대상자의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대상자의 업무내용은 사무․관리업무가 가장 많은 

34.6% 이었고,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42.9%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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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Job stress score by job characteristics                                          (N=240)

Variables Categories N (%)
Job stress

(Mean±S.D.)
t/F p

Type of 

Business

Sales  75 (31.3) 50.9±10.6

 0.359 0.699Account  82 (34.2) 52.2± 9.4

Clerical work, management  83 (34.6) 51.7± 9.2

Total working 

period (year)

<5 103 (42.9) 51.0± 9.8

 1.007 0.3675～9  94 (39.2) 51.6± 9.7

≥10  43 (17.9) 53.5± 9.2

Type of 

employment 

Regular 205 (85.4) 51.6± 9.5
 0.092 0.762

Irregular  35 (14.6) 52.1±10.8

Shift work
Yes 111 (46.3) 53.4± 9.7

 6.759  0.010*
No 129 (53.8) 50.2± 9.5

Weekly 

working hour

(hours)

＜45  76 (31.7) 50.9± 9.9

 2.330 0.10045～54  95 (39.6) 53.3± 9.0

≥55  69 (28.8) 50.2±10.1

Average monthly 

income

(10,000 won)

＜150  73 (33.8) 53.2±11.0

 1.239 0.296
150～199  89 (41.2) 51.2± 8.4

200～249  38 (17.6) 51.7±10.0

≥250  18 ( 7.4) 48.6± 9.4

* p＜0.05

<Table 4> Job stress score by health behavioral characteristics                          (N=240)

Variables Categories N (%)
Job stress

(Mean±S.D.)
t/F p

Smoking No 189 (78.8) 52.2± 9.8  1.709 0.091

Yes  51 (21.3) 49.8± 8.7

Alcohol No 112 (46.7) 52.5±10.1  1.233 0.219

Yes 128 (53.3) 50.9± 9.3

Meal Regular  87 (36.3) 50.5± 8.8 -1.437 0.152

Irregular 153 (63.8) 52.3±10.0

Exercise Over 1/week  24 (10.0) 50.7± 9.2  0.162 0.851

1～3/month  32 (13.3) 52.1±11.7

No exercise 184 (76.7) 51.7± 9.4

Sleeping Enough 117 (48.8) 50.5± 8.5 -1.808 0.072

Not enough 123 (51.3) 52.7±10.5

장 많았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85.4% 이었고, 교

대근무는 하지 않는 경우가 53.8% 이었다. 주당근무

시간은 45시간 이상～55시간 미만인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급여는 150만원～200만원 미만

인 경우가 41.2%로 가장 많았다<Table 3>. 

대상자의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교

대근무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직무스트레

스 수준이 높았다(p=0.010).

4. 대상자의 건강행태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대상자의 건강행태를 살펴보면, 흡연을 하는 경우는 

21.3% 이었고, 음주를 하는 경우는 53.3% 이었으며,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는 36.3% 이었고, 주 1

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는 10.0% 이었다. 수면량이 

충분한 경우는 48.8% 이었다(Table 4).

대상자의 건강행태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총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결과 월급여가 낮은 경우(p=0.047), 수면

량이 불규칙한 경우(p=0.040)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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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설명

력은 12.0%이었다<Table 5>.

세부영역별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p=0.014), 주당근무시간

이 길수록(p=0.039), 수면량이 불규칙할수록(p= 

0.016) 직무요구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p=0.015), 근무기간이 짧을수록(p=0.031) 직무자

율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고용형태가 비정규인 경우(p=0.045)에 관계

갈등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 교대근

무를 하는 경우(p=0.008), 월급여가 적을수록(p= 

0.032) 직무불안정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업무내용이 계산업무인 경우(p=0.045) 직

무불안정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낮았다. 식사습관이 

불규칙한 경우(p=0.003) 조직체계에 대한 직무스트레

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보상부적절에 대해서는 유의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직장문화에 대해서는 연령

이 많을수록(p=0.023), 근무기간이 길수록(p= 

0.007), 월급여가 적을수록(p=0.009) 직무스트레스

가 높았고, 음주를 하는 경우(p=0.016)에 직장문화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판매 및 유통업 종사 여성의 직무스트레

스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51.7점

으로 한국인 여성의 표준참고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

위 25-5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직무스

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콜센터 여성의 직무스트레

스를 파악한 윤종완 등(2007)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평균점수가 44.85점으로 나타나 한국인 

여성의 표준참고치의 하위 25%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본 연구대상자인 판매 및 유통업 종사 여성의 직

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로는 직무요구, 관계갈등, 

조직체계, 직장문화의 4개 영역에서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값이 상위 25-5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불안정 영역은 상위 25%에 속하는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JCQ(Job Content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직종별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한 주영수 등(2003)

의 연구에 의하면 판매종사자는 직무요구도가 낮고 직

무재량도가 낮아서 수동적 집단에 속하는 직업으로 분

류되었으며, 단순노무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수동적

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즉 판매직 종사자는 다른 직종

보다 직무재량도와 직무요구도가 낮은 직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무요구도에 대한 스트레스

가 높고 직무자율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아 주영수 등

(2003)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최근

의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판매형태의 변화에 기인한 것

으로 생각되는데,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판매형태가 그 

곳에 의해 직접 고용된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일별․주별․월별 판매 목표가 정해져 있으며, 매일 그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이러한 판매형태는 대상자에게 직무에 대한 요

구도를 높이지만, 직무자율성 역시 높이는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세부영역 중 직

무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위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85.4%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판매 및 유

통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자신이 현재 근무하는 직장

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더 좋은 직장이 있는 경

우 이직을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불안정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판

매 및 유통업 종사 여성의 직무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전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결과 월급여가 적을수록, 수면량이 불규칙한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

상자의 68.4%가 주당 평균 45시간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고, 수면량이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장시간근로와 불충분한 수면량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Tarumi et al., 2004), 일본의 소아과의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Umehara et al., 2007)에서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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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길수록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시간이 길다보니 근무시간동안

에 수행해야 할 업무량은 많아지고, 수면량은 부족해져

서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스트레스의 세부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월급여가 적을수록, 수

면량이 불규칙한 경우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연령이 많은 경우

에는 직급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직무에 대한 부담과 

요구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연령이 많은 경우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와 근

무경력이 적을수록 직무자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무의 경우에는 대면접객 서비

스를 수행하게 되는데, 백화점, 호텔, 외식업체에서 대

면접객 서비스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일반 사무직 및 생

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울 수준을 비교한 연구(김수

연 등, 2002)에서, 고객을 대하는 근로자가 직업불안

정성은 더 높고, 직무만족도와 직무요구도 및 직무자율

성은 더 낮다고 하였다. 즉 판매업무의 경우에는 시간

이나 업무 자율성이 낮기 때문에 직무자율에 대한 스트

레스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근무경력이 적은 경우

에는 직무에 대한 자율성이 낮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관계갈등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인 경우 직무스트레스

가 낮았고, 정규직인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높았다. 정

규직은 비정규직보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많고, 장기

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의 대

인관계가 많아 관계갈등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불안정에 대해서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

여가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및 유통업 종사자의 교대근무는 제조업

이나 의료업 근로자의 교대근무와는 다르게 야간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시간부터 오후시간, 오후시간부

터 저녁 또는 밤시간까지의 2교대 근무가 일반적인 형

태로 되어 있다. 이런 교대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파견 등의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직무불안정

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

금까지 수행되어온 대부분의 교대근무와 직무스트레스

에 대한 연구는 제조업이나 의료업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Harada et al., 2005; Conway et al., 

2008), 판매 및 유통업 등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서비

스업 종사자의 교대근무와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주간 2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

자를 대상으로 교대작업과 직무스트레스를 분석하는 연

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식사습관이 불규칙한 경우 조직체계에 대한 스트레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식사습관이 

불규칙한 대상자가 63.8%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적 높

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고객을 상

대하다보면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지키기가 어렵고, 교

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경우 판매 및 유통업의 업무적 

특성과 조직체계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게 되므로 직무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월급여가 적을

수록 직장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고, 음주를 하는 

경우 직장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Chen 등(2008)의 연구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음주

를 하는 경우 등의 불건강행위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고 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의 직장문화가 음주문화에서 비롯되고 음주를 하지 않

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직장문화에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주를 하는 경우 직장문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전체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스트레스 하부 영역

의 어느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는 결혼상

태, 흡연, 운동횟수이었다. 홍경자 등(2002)은 전문직 

여성의 직무스트레스를 Robinson의 Work-Family 

Stress Inventor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간호사

는 기혼인 경우 스트레스가 낮았고, 교사는 기혼인 경

우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종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렇듯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결혼상태가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즉, 여성의 경우에 결혼으로 가정과 직장 

일을 양립해야 하는 것은 분명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

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가족의 지지는 이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는 완충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변량 분석에서는 기혼자의 직무스트레

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중회귀분석

에서는 결혼상태가 직무스트레스와 각 하부영역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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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결혼상태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여러 요인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므로 향후 가족의 지지 등을 포함하여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흡연이나 운동과 관련해서는 불건강행위로 인해 스

트레스가 유발되는지, 스트레스로 인해 불건강행위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건강행위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반대로 스트레스로 인해 흡연, 음

주 등의 불건강행위가 양산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흡연이 직무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는 흡연율이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성

별 비교를 통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운동 횟수와 관련하여, 개원의사들의 직무스트

레스를 의료인의 스트레스 측정도구(HPSI, Health 

Professional Stress Inventory)를 이용하여 분석한 

강문국(2007)의 연구에서 운동 횟수를 ‘주2일 이하’, 

‘주3-4일’, ‘주5일 이상’의 범주로 나누어보았을 때, 주

당 운동 횟수가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낮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운동 

횟수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

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횟수를 ‘주1회 

이상’, ‘월1-3회’, ‘전혀 안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

며, 단변량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모두에서 직무스트레

스와 유의하지 않은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연구 간에는 운동 횟수를 범주화하는 데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운동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규정이 

먼저 확인되어야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후의 연구에서는 ‘운동을 한다’의 기준인 ‘주3회 이상’ 

운동을 범주에 포함시킨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본 연구는 서울 경인 지역의 일부 판매 및 유

통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것으로 조사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지만, 본 연구대상자의 직

무스트레스 수준이 전체 여성의 표준치보다 높았고, 특

히 직무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판매 및 유통업 종사 여성은 다

양한 고객을 상대하고, 장시간 근로 및 교대근무 등으

로 피로가 유발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

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상자들의 수면관리와 

규칙적 식습관 유지 등을 위해 종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

램을 운영함으로써 판매 및 유통업 종사 여성의 건강수준

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부 판매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여성근

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는 2007년 

1～3월까지 서울・경인지역의 판매 및 유통업에 종사

하는 여성 근로자 2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무스

트레스는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

레스 측정도구 단축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상위 5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불안정 영역은 상위 25%에, 

직무요구, 관계갈등, 조직체계, 직장문화는 상위 

50%에 속하였으며, 직무자율성은 하위 25%, 보상

부적절은 하위 50%에 속하였다. 

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총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결과 월급이 적을수록, 수면량이 불규칙

한 경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세부영역별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주당근무시간이 길수

록, 수면량이 불규칙한 경우 직무요구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수면량이 불규칙한 경

우에 직무자율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

았고,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 관계갈등에 대

한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여가 적을수록 직무불안정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고, 계산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 직무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다. 

식사습관이 불규칙한 경우 조직체계에 대한 직무스

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근

무기간이 길수록, 월급여가 적을수록 직장문화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고, 음주를 하

는 경우 직장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판매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여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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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전체 여성의 표준치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판매 및 유통업 종사 여성

을 위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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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alysis on Female Workers' Job 

Stress in Sales and Retail 

Industries

Yi, Yunjeong*․Jung, Hye-Sun**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asure job stress and to explore risk factors 

of female workers in the retail and sales 

industrie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Methods: A total of 321 participants responded 

to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at included 

24 items of the KOSS(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24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January to March 2007 and analyzed. Results: 

The mean scores of female workers' job stress 

in the retail and sales industries ranged in 

Q50~74 compared with the average scores of 

female Koreans. The level of job insecurity was 

significantly high, and ranged in Q75~. 

However, the level of insufficient job control 

ranged in Q~2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plain the risk factors of female 

workers: monthly salary and insufficient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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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of statistical significance. Conclusion: High 

level of job stress suggested that appropriate 

stress management programs be implemented 

for female workers in the retail and sales 

industries.

Key words : Sales, Retail, Female workers, 

Jcb stress


